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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,� 「제7차�해양수산�초격차�포럼」개최

- 해저케이블 초연결 시대 가능성과 전망 논의-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, 원장 김종덕)은 부산일보와 공동으로 12월 17일(화) 오전 

부산 롯데호텔 41층 에메랄드홀에서 ｢제7차 해양수산 초격차 포럼｣을 개최했다.

2022년 시작된 ‘해양수산 초격차 포럼'은 정부의 ‘초격차' 국정과제와 연계해 다

양한 분야의 초격차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, 해양수산 분야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

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  

개회식에는 포럼의 공동의장인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, 김진수 부산일보사장, 김

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 원장을 비롯해 배상훈 부경대학교 총장, 양재생 부

산상공회의소장, 이국동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장 등 해양수산 분야 산·

학·연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. 

장제국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“해저케이블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, 전 세계

를 연결하는 강력한 기술로, 전 세계 데이터의 대부분이 이를 통해 전달된다.”고 

강조하며, “클라우드,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(IoT) 등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될 뿐 

아니라,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시대를 여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.”고 밝

혔다.

 

기조 강연은 ㈜한국해양기술 안승환 회장이 ‘해저케이블 초연결 시대 가능성과 

전망’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. 안 회장은 “해저케이블은 전 세계 인터넷 및 모

바일 트래픽의 약 99%를 담당하며, 통신 트래픽은 매년 30%씩 증가하고 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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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, “해저케이블을 통한 초연결 시대의 실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

으며, 국가적 전략과 기술적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.”고 강조했다.

이후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패널 토론 좌장을 맡아 해저케이블 활용 방

안 및 과제에 관한 토론을 이어나갔다. 패널로는 김명진 한국광기술원 본부장, 이

근창 LS Marine Solution 부문장, 임창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임기술원, 조성진 

해군 미래혁신연구단 중령이 참여했다. 

토론에서는 해저케이블 기반 초연결 네트워크 가능성과 전망, 해저케이블 설계·

시공 및 유지보수의 현재와 미래, 부유식 해양에너지 확대에 따른 다이내믹

(Dynamic) 해저케이블 기술개발의 필요성, 해저케이블 초연결 시대의 해양 안보 위

협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. 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“해저케이블 산업이 데이

터 및 전력수요 증가와 기술발전, 지정학적 요인으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고 있

지만, 아직 체계적인 준비와 국가전략화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.”며, “이해관계자

가 많고 기존의 해역이용 비즈니스와 경합 또는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

기반이 좀 더 공고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.”고 강조했다. 이어 “수산업 및 해양 

공간 이용의 조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구조가 구축되어 해양산업과 에너

지와 통신 산업 발전의 동반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.”라고 덧붙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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